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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컨테이너 장치율 위험수위!
파업지속 때는 항만기능 마비사태 … 대책없는 수출입 물류대란 재연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으로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계속되면서 주요 부두의 

컨테이너 장치율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파업이 지속되면 항만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부산해양수산청 집계에 따르면, 부두 내 컨테이너 적재능력 대비 실제 적재비율을 나타내는 장치율이 감만

부두에서는 대한통운터미널이 103.4%, 세방터미널은 94.4%에 이르고 신감만부두는 81.7%에 달했다. 감천한진

부두는 80.9%에 이르고 부산항 전체 물량의 절반 가량을 처리하는 신선대부두와 자성대부두도 각각 74%와 

60.5%에 도달해 평소보다 10%p 가량 높아졌다.

선박에서 내린 수입화물 컨테이너가 부두 밖으로 반출되지 못하고 계속 장치장에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장치율은 원활한 컨테이너 이동과 하역 작업을 위해 부두별로 적정선이 있는데 1개 운영사가 4-5

개 선석을 동시에 운영하는 신선대와 자성대부두는 55-60%로 보고 있고 1개 회사가 1개 선석을 운영하는 감

만부두에서는 70-80% 선을 잡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장치율은 이미 적정선을 넘어선 것이다.

부두 운영사들은 신선대와 자성대는 85%, 다른 부두들은 90% 이상을 넘어서면 더 이상 컨테이너를 쌓아둘 

공간이 없어 선박이 들어오더라도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해 항만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컨테이너 반출입 물량은 5월9일 평소의 54.8%, 10일에는 33%로 낮아졌고 11일에는 20% 미만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컨테이너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파업이 며칠 더 지속된다면 부산항의 항만기

능이 완전 마비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국내 수출입 화물의 물류가 완전 중단돼 수출길이 막히고 관련기업의 공장가동이 

더불어 멈추는 최악의 경제대란을 불러오게 된다.

또 현재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외국선사들이 대거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항만으로 옮겨가면서 동북아 중

심항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항이 주변항으로 전락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조속한 사태 해결

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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